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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, 의료․헬스케어 사업 분리
2011년 1월 라이프사이언스 부문 분사 … 자생력 강화 첫 단계

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㈜가 의료ㆍ헬스케어 사업을 담당하는 라이프사이언스 부문을 이르면 2011년 1월1

일자로 분사한다.

SK그룹에 따르면, 신 성장동력 분야인 의료 사업의 자생력을 강화해 본궤도에 진입하는 첫 단계로 라이프

사이언스 사업부를 분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.

SK그룹 관계자는 “사업을 확장하려면 분사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 그룹 차원의 판단”이라며 “분

사 이후 라이프사이언스 사업부가 홀로서기를 할 만큼 경쟁력이 있는지를 검토 중”이라고 발표했다.

라이프사이언스 사업부는 2007년 SK㈜와 SK에너지가 분사되기 전 정유ㆍ화학 사업부가 맡고 있었지만 그

룹차원에서 성장시킨다는 전략에 따라 SK㈜가 넘겨받아 사업을 추진했다.

최근 SK㈜가 의료기기 제조기업인 메디슨의 인수 경쟁에 뛰어든 것과 맞물려 라이프사이언스 사업부의 분

사를 위한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.

메디슨 인수 계획과 관련해 SK그룹 관계자는 “분사할 라이프사이언스 사업부와 의료 사업을 이미 영위하는

SK케미칼 중 어느 곳이 최종 인수전에 참여할지 결정되지는 않았다”고 전했다.

그러나 라이프사이언스 사업부의 주력 분야가 간질, 우울증 치료제 등 중추 신경 계통의 약품으로, 연구비가

많이 드는 특성 때문에 분사 후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다른 방식으로 의료ㆍ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할

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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